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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notechnology in cleaner production : hope or hype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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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미래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. 나노기

술은 더 우수한 센서개발, 오염물질 제거능력 향상,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등의 측면에서 환경

친화적인 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. 하지만 나노기술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잠시 유보할 

필요성이 있다. 나노물질의 우수한 성능은 거꾸로 인체 및 환경에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가지게 

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나노물질의 작은 크기로 인하여 인체 내의 각종 장기, 세포로의 출입이 

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영향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우며, 앞서 언급한 독특한 성질은 인체 내에

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. 현재 여러 독성실험을 통하여 다수의 나노물질이 독성반응을 

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. 하지만 정확한 독성메커니즘이나 생체 내 축척 여부, 최종적인 발병 

확률 등의 연구결과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.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나노물질 위해성 

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, 초기단계로써 실질적인 관리/규제 방안은 확립되어 있

지 않은 실정이다. 그러나 나노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문제지만, 또한 무조건적으

로 비판하고 규제하기에는 나노기술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너무 크다. 그렇다면, 우리가 해야 

할 것은 어떠한 나노물질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,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, 위험성을 저감

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, 안전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나

노기술의 위해성과 관련한 다각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나노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루

어질 수 있다.  


